
2020년 한국작물학회 춘계학술대회

- 41 -

PA-029

�� ��� �ßX� uv� ��� �à� Þ�� �� ��� ·�

윤홍태1*, 서민정1*, 박명렬1, 이인혜1, 김미향2, 이유영2, 이병원2

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,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
2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,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

[서론]

최근 수확기 지속 강우 등 이상 기상의 발생으로 콩 수확이 지연되어 종실 품질 저하 및 수량 감소의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

다. 수확 지연 시 수량에 영향을 주는 형질을 대상으로 감수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적은 품종을 선정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

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2018년부터 2019년까지 콩 30품종(장류·두부용 20, 콩나물용 10)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 품종별로 수확적기(성숙기 이후 

7일)를 기준으로 20일 및 40일 수확 지연 후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100립중, 종실이병립률, 탈립율을 조사하여 수량 감소와의 

관계를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시험품종의 평균 성숙기는 10월 19일이었으며, 10월 10일∼10월 26일의 분포를 나타냈다. 수확이 지연되면 전체품종의 평균 

수량성은 적기수확(290kg/10a) 대비 20일 지연 시 260kg/10a(89.6%), 40일 지연 시 237kg/10a(81.7%)로 감소하였다. 또한 

수확이 지연되면 입중도 감소하였는데 수확 지연에 따른 입중 감소율은 20일 지연 시 2.4%, 40일 지연 시 3.9%로 나타났다. 

종실이병립율(자주무늬병, 미이라병, 갈반병 및 노균병)은 적기수확 대비 20일 지연수확 시 0.9%, 40일 지연수확 시 1.3% 증

가하였으며, 탈립율도 20일 지연수확 시 7.4%, 40일 지연수확 시 13.9% 증가하였다. 수량 감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형질은 

탈립의 증가였으며, 다음으로 입중 감소, 종실이병립의 증가 순이었다. 콩 수확이 지연되면 탈립율이 증가하며 수량도 비례하

여 감수하였는데, 탈립 증가율와 감수율은 20일 지연수확 시 R2= 0.83, 40일 지연수확 시 R2= 0.84로 고도의 상호연관성이 나

타났다. 20일 수확지연 시 탈립 증가율 및 감수율 각 5% 이하 품종은 진풍, 늘찬, 선풍, 해품이었으며, 40일 수확지연 시 탈립 

증가율 및 감수율 각 10% 이하 품종은 진풍, 대원콩, 새금, 호서, 아람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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